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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학문으로서의 소방학의 학문적 정체성 재정립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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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though the fire-fighting has a long history, the academic history of fire science which aims to 

understand and explain the fire phenomenon from scientific standpoint dates back to very recent times. It 

was not until late 1980s that the fire science began to be studied and taught as an academic part in the 

universities nationwide. Since 1990s and early 2000s, the departments related to the fire science began to 

open in universities across the country. The academic identity of fire science is premised on the fire 

phenomenon, and is determined by whether it provides theoretical framework for systematic/scientific 

analysis and explanation of such phenomenon to some degree. To develop a study into an independent 

study, a paradigm is needed which may be the conceptual framework that the members of academic 

group commonly understand and share. This researcher intended to present the direction for development 

after looking into the issue of establishing the academic paradigm and identity of fire science. Particularly, 

this research identified the greatest characteristics of fire science from the convergence study and 

intended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convergence study in relation to the direction for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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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소방의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소방현상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소방학의 학문적 역사는 

아주 최근의 일이다. 우리나라 대학에서 소방학을 하나의 학문분과로서 연구하고 가르치기 시작한 것은 1980년

대 말이며, 1990년대를 거쳐 2000년 초가 되어서야 많은 대학들에서 소방 관련학과들의 신설되기 시작하였다. 

소방학의 학문적 정체성은 소방현상을 전제로 하여 이를 어느 정도 체계적‧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느냐에 달려있다. 하나의 학문이 독립된 학문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학문 집단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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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공유하는 개념적 틀이라 할 수 있는 패러다임이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소방학의 학

문적 패러다임 및 정체성 정립의 문제점을 살펴 본 후 그 발전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특히, 소방학의 가장 

큰 특징을 융합학문에서 찾고 있으며, 그 발전방향 또한 융합학문의 가능성에서 찾아보고자 하였다.

주제어: 소방학, 정체성, 학문 패러다임

Ⅰ. 서론

소방학은 소방현상을 체계적‧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학문이다. 소방현상의 핵심주

제인 불과 소방 활동은 인류 문명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한다. 즉, 인류는 불을 이용하면서부터

문명의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불의 이용은 인간의 생활양식을 편리하게

바꾸어 놓기도 하였지만, 화재로 인한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역사적으로 인류는 약 100만 년 전부터 불을 사용한 흔적이 발견 되고 있다. 소방은 인류가

불을 사용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다[1].

이렇듯 소방의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소방현상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려

는 소방학의 학문적 역사는 아주 최근의 일이다. 우리나라 대학에서 소방학을 하나의 학문분과

로서 연구하고 가르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말이며, 1990년대를 거쳐 2000년 초가 되어서야

많은 대학들에서 소방 관련학과들의 신설되기 시작하였다. 소방학의 학문적 정체성은 소방현상

을 전제로 하여 이를 어느 정도 체계적‧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시

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는 소방학의 패러다임과 발전과제에 대한 논의이기도 하다.

하나의 학문이 독립된 학문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학문 집단의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공유하는 개념적 틀이라 할 수 있는 패러다임이 있어야 한다.

하나의 학문이 독립적 학문이 되기 위해서는 독자적이고도 고유한 연구 주제가 있어야 하고,

연구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ㆍ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있어야 하며, 개념적 경계가 뚜렷해야 하

며, 대학에 그 학문을 가르치는 학과가 있어야 하고, 학문적 공동체로서의 관련 학회가 구성되

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소방학의 학문적 패러다임과 정체성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안전욕구가 증대하면서 소방학의 고유한 연구 주제들이 형성되고 있고, 연구주체

를 체계적으로 정리ㆍ설명할 수 있는 이론들도 발전하고 있어, 다른 학문과의 개념적 경계가

뚜렷해지고 있다. 그러나 소방관련 학과가 전국적으로 80여개에 이를 정도로 양적인 팽창은 하

였으나 여전히 소방학이라는 학문적 패러다임을 가지고 공동연구를 하기 위한 학회의 활동은

부족하고, 학자 간 학문의 교류 연구가 미미하여 소방학이 하나의 학문으로 그 정체성을 정립하

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방학의 학문적 패러다임 및 소방학의 학문적 정체성 정립에 대해서

논의해보고 이를 통해 소방학의 발전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특히, 소방학의 가장 큰 특징

을 융합학문에서 찾고 있는데, 융합학문으로서의 가능성 또한 논의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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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 학문적 패러다임

오늘날 어떤 학문이 하나의 정상학문으로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하는 문제

와 관련하여서는 토마스 쿤(Thomas S. Khun)이 1962년 「과학혁명의 구조(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라는 저술에서 사용한 개념인 패러다임(paradigm)이라는 용어를 가지

고 설명되어 진다[2]. 쿤에 따르면, 과학사의 특정한 시기에는 언제나 개인이 아니라 전체 과학

자 집단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된 모범적인 틀이 있는데, 이 모범적인 틀이 패러다임이다[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패러다임(paradigm)이란 “어떤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

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테두리로서의 인식의 체계, 또는 사물에 대한 이론적인

틀이나 체계”를 말한다. 그러므로 각 학문 분과 마다 전공학자들은 비슷한 시각을 가지게 되고

주제에 대해서도 비슷한 관점을 공유하는 경향을 보인다[4]. Khun에 따르면 “과학사회의 특정

한 시기에는 언제나 개인이 아니라 전체 과학자 집단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된 모범적인 틀이

있는데, 이 모범적인 틀이 패러다임이다. 그러나 이 패러다임은 전혀 새롭게 구성되는 것이 아

니라 기존의 자연과학 위에서 혁명적으로 생성되고 쇠퇴하며 다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체된

다.”는 것이다[3].

결국 패러다임이란 한 학문 내에서 현재의 연구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과거의 연구

업적인 이론, 표준, 응용, 그리고 다루어야할 또는 다룰 수 있는 문제, 그리고 방법들을 총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 학문이 패러다임을 갖지 못할 때에는 무엇을 연구해야 하며,

어떤 분석단위를 가져야 할지 또 어떤 이론을 세워야 하고 어떤 자료를 수입해야 하는지 등과

관련된 기본문제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학문적 발전은 기대하기 힘들게 된다. 이와 반대로

패러다임이 확립된 경우에는 확립된 구조 내에서 체계적인 심오한 연구가 진행되어 관련학문이

급격히 발전할 수 있게 된다[2].

그런데 이러한 패러다임은 항상 고정불변의 것, 혹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쿤이 말했듯이

“패러다임을 한 시대를 지배하는 과학적 인식‧이론‧관습‧사고‧관념‧가치관 등이 결합된 총체

적인 틀 또는 개념의 집합체”인 것이다. 따라서 소방학이 하나의 독자적 학문영역을 갖는 정상

학문이 되기 위해서는 그 시대에 맞는 소방현상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연구범위 및 연구대상을

설정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방법론과 이론이 제시‧개발되어야 한다.

2. 학문적 정체성

한 분야의 학문이 독자적인 분야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그 학문의 정체성이 규명되어야 한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정체성이란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

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로 “아이덴티티”와 유사하다.

하나의 학문이 독자적인 영역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독자적이고도 고유한 연구주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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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하고, 둘째, 연구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석할 수 있는 이론이 있어야 하며, 셋째, 개

념적 경계가 뚜렷해야 하며, 넷째, 대학에 그 학문을 가르치는 학과가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관련 학회가 구성되어야 한다[1][5][6].

따라서 소방학의 정체성은 이러한 기준에 의해 고찰되어 질 수 있는데, 이하에서는 소방학의

정체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이러한 기준에 대하여 자세하게 논의하여 보고자 한다.

3. 선행연구

소방학의 정립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나, 주요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최성룡은 정책과 학문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소방학의 학문적 패러다임 구성과 정체성 확립에

관한 연구에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소방학 연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지만 여전히 미개척

상태이고, 소방학을 전공하는 사람들 사이에 학문적 관심, 연구주제, 탐구와 논의 방식 등이 서

로 다르거나 이로 인하여 서로간의 학문적인 의사소통, 이해와 토론이 어려울 때 소방학의 학문

적 정체성 확립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였다[4].

소방학의 패러다임 정립과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소방학이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국가 과학기술 분류 표준”체계에서 하나의 학문분류로 코드화가

되어야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소방관련 학문 공동체 및 학회의 연구기반 확립, 소방관련 학문

의 공동 연구 및 표준 공통 교재의 개발 활용, 소방관련 교과목의 교육훈련 및 시험과목 채택

등을 위한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여 연구된 학문이 정책의 지침으로 활용되어 질 수 있도록 정

책과 학문의 연계성을 확립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재은․류상일은 소방학정립에 관한 시론적 연구에서 소방정책론의 바람직한 정립방향을

논의하였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소방학에서 소방정책론 정립의 필요성과 소방정책론 구성에 대

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바람직한 소방정책론 구성의 방향을 총론적 내용과 각론적 내용으로

구분하여 논의한 뒤 소방정책론 정립을 통한 한국소방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소방정책

론의 총론적 내용으로는 한국소방정책의 발전과정, 소방정책의 특성, 소방정책 형성과 참여자,

소방정책 결정이론, 소방정책 집행, 소방정책 평가를, 그리고 소방정책론의 각론적 내용으로는

화재예방 및 경계정책, 화재진압정책 및 화재조사, 구조 및 구급정책, 대국민 안전예방정책 및

소방보험정책을 제시하고 있다[7].

Ⅲ. 소방학의 학문적 정체성 논의

최성룡의 연구에서 지적되었듯이 소방학은 학문의 공동연구를 위한 학회의 활동은 물론, 학자

간 학문의 교류 연구가 미미하여 새로운 학문의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4]. 그러

므로 소방학이 하나의 독립된 학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학문 집단의 구성원들이 공통으로

이해하고 공유하는 패러다임이 있어야 하고, 어떤 독자적인 학문의 정체성이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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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소방학의 학문적 정체성 논의와 관련하여 첫째, 독자적이고도 고유한 연구주제가

있는지, 둘째, 연구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석할 수 있는 이론이 정립되어 있는지, 셋째, 인

접 학문과의 개념적 경계가 뚜렷하게 구분되는지, 넷째, 대학에 소방학을 가르치는 전공학과가

개설되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방학 패러다임이 형성될 수 있는 관련 학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

1. 독자적이고도 고유한 연구주제

독자적인 학문분과(discipline)를 이루려면 적어도 연구대상(주제)의 독자성이 있어야 한다.

다른 학문분과의 연구대상과 구분되지 않는다면 독자적인 학문분과로 발전하기 어렵다. 연구대

상은 핵심 개념들에 의해 구별된다[7].

소방학의 연구주제는 소방현상 및 소방 활동과 관련된다. 소방 활동은 인류가 불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소방 활동에 관한 최초의 규정과 기관

은 금화령과 금화도감으로 볼 수 있어 그 역사가 꽤 길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는

현대적인 조직 체계를 갖추게 되고 1958년 3월 소방법을 제정 운영하기에 이르렀음에도 소방학

분야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아쉬운 일이다.

그러나 오늘날 소방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욕구와 수요가 증대되면서 인접 학문에서 다루지

않거나 다루기 어려운 독자적이고도 고유한 연구주제들이 생기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최

성룡이 그의 저서 「소방학 총론」에서 제시한 6개 대분과 68개 소방과목들이 다루는 연구주제

가 그것이다[9]. 예를 들면, 화재조사, 화재진압, 소화약제, 연소, 위험물, 화재보험, 방화심리, 소

방시설, 소방장비, 소방산업, 구조, 구급, 소방정책, 소방조직, 소방인사, 소방재정, 비교소방, 소

방관계법 등이 소방학의 독자적이고도 고유한 연구주제가 될 것이다.

소방학의 고유한 연구주제들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최성룡(2007) 「소방학 개론」,

최진종(2004) 「소방학 개론」, 전국대학 소방학과 교수회(2012) 「새로운 소방학개론」, 류충

(2012) 「소방학개론」, 정기성 외(2011) 「소방학개론」, 정경문․강윤진 외(2013) 「소방학개

론」, 조동훈(2013) 「소방학개론」, 한국소방방재연구원(2012) 「소방학개론」, 김수영․김은

경(2013) 「소방학개론」, 이정일․박희순(2011) 「소방학개론」 등의 소방학개론 저서의 편성

내용을 언어네트워크분석 기법의 구조적 등위성 분석(structural equivalence analysis)을 활용

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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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endrogram by Structural Equivalence Analysis

구조적 등위성 분석은 유사한 지위(position)을 점하고 있는 행위자들을 그룹화하고, 그 그룹

들 간의 관계를 묘사하는 것이다[10]. 이런 맥락에서 소방학의 연구주제들 간의 구조적 등위성

을 파악한다는 것은 소방학의 연구주제 내지 내용을 특성별로 그룹화 하여 그 성향을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구조적 등위성 분석 결과, 소방학의 연구주제 및 내용으로는 “소방행정”, “화재예방 및 소방공

학”, “화재 및 소화”, “소방설비”, “구조 구급” 등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것 같다.

2. 연구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석할 수 있는 이론

이러한 소방학의 독자적이고도 고유한 연구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석할 수 있는 이론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여타 다른 인접학문들도 그렇듯이 소방학 분야에서 자체적으로 개발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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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 이론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여러 다른 인접학문들에 개발된 이론들을 가져다 사용하거나

응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소방학은 하나의 응용학문적 성격이 강하다. 인문사회과학 뿐만 아니

라 공학 등과 융복합된 융합학문으로서 자리 매김하고 있다. 따라서 융합학문으로서의 소방학

은 향후 많은 관련 이론들이 개발되어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방학은 “연소 및 소화원리를 기반으로 하여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다양한 공학적, 사회과

학적 논의들을 바탕으로 소방 현상을 연구하는 과학”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소방

학 연구에 있어서는 연소 및 소화원리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소방공학 이론과 소방행정을

중심으로 소방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사회과학적 이론들이 있을 것이다.

3. 뚜렷한 개념적 경계

하나의 학문이 분과학문으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나름의 다른 인접학문과의 개념적 경계가 뚜

렷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오늘날 학문의 패러다임은 여러 학문들 간의 학제적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 것이 장려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소방학은 행정학(정책학), 법학, 심리학,

건축학, 물리학, 화학, 전기‧기계공학, 안전공학 등과 융합하면서도 뚜렷한 개념적 경계를 가진

다.

소방학의 다른 학문과의 개념적 경계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필기시험과목의 소방학개론의

범위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최성룡(2008: 170)은 학자들의 과학의 구성요소에 바

탕하여 소방학의 구성요소를 “불(화재)을 물‧시설‧장비인력‧기술 등으로 예방 또는 제어하고

인명을 구조‧구급하려는 모든 과정과 수단‧방법 등 즉, ‘소방 현상’을 연구대상(영역)으로 하는

소방학은 「① 소방지식의 형성과 습득과정, ② 위의 과정을 통해서 획득되는 과학적 소방지식,

③ 과학적 소방지식 획득을 위해 과학의 과정을 선택하는 소방학자, ④ 그 소방 학자의 가치관

및 가치 체계와 태도」라는 요소로 구성된다고 하였다[4].

<Table 1> Range of Introduction to Fire Science for Firefighters Entrance Examination

field

fire organization
fire organization

fire function

disaster management
the concept of disaster and disaster management

disaster management in korea

combustion theory

introduction to combustion

smoke and flame

introduction to explosion and classification

fire theory

the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of fire

quality condition of building fire

quality condition of hazardous material fire

fire investigation research

extinguish thory

extinguish principle

fire extinguishing agent

fire prote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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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학의 전공학과

소방학이 하나의 분과학문으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대학에 소방관련 학과들이 있어 이를 학문

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방관련 학과는 전국에 80여개 대학에서 설치

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소방학과ㆍ소방안전공학과ㆍ소방방재학과ㆍ소방행정학과ㆍ소방안전관

리과 등으로 개설되어 있다. 우리나라 대학에서 소방학에 관심을 갖게 된 시점은 1986년 경원전

문대학과 우송공업대학에 소방관련 학과가 개설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본격적으로

는 1991년 이후에 개설되기 시작하여 2000년 이후에 급속하게 확산되었고, 근래에서는 대학원

과정에까지 소방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대학과 대학원에서 소방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

다.

5. 관련학회 활동

소방관련 학회로는 한국화재소방학회, 한국소방정책학회, 한국화재조사학회, 국가위기관리학

회, 한국방재학회 등이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관련 학회 활동은 아직 소방학의

패러다임과 정체성을 정립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있는 것 같다. 이제는 학회 차원에서 소방학의

패러다임과 정체성을 정립하는데 노력을 할 시점인 것 같다.

Ⅳ. 소방학의 발전 방향

위에서 소방학의 패러다임과 정체성 논의를 하면서 늘 소방관련 학과 또는 소방관련 학회 등

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는 소방학의 패러다임과 정체성을 정립할 수 있는 연구자나 소속 학회

등이 하나로 정리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즉, 소방학은 그 내용과 성격상 다 학제적 학문 분야의

혼합이 있을 수밖에 없다. 즉,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및 공학의 혼합이 그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소방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방학의 발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1. 융합학문으로서의 소방학의 발전가능성 모색

소방학의 학문적 정체성이 정립되기 위해서는 첫째, 독자적이고도 고유한 연구주제가 있어야

하고, 둘째, 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석할 수 있는 이론이 있어야 하며, 셋째, 개념적 경계가

뚜렷해야 하며, 넷째, 대학에 그 학문을 가르치는 학과가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관련 학회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소방학은 그 연구의 주제 및 연구 내용상 단일 학문의 고유한 연구주제로 한정하기에

는 어려움이 많다. 왜냐하면 소방학의 연구 주제와 연구내용은 행정학(소방정책, 소방조직, 소

방인사, 소방재정, 소방자치 등), 법학(헌법, 소방행정법, 소방관계법규, 형법 등), 심리학과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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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소방심리학과 소방윤리학 등) 등의 사회과학과 자연과학(물리학, 유체역학, 화학 등), 그리고

공학(기계공학, 전기공학, 안전공학, 건축공학, 소방시설공학, 소방장비공학 등)의 연구 주제와

연구 내용 중 소방과 관련된 주제와 내용이 소방학의 주요 연구 주제와 연구 내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방과 관련된 독자적이고도 고유한 연구주제이면서도 여러 학문단위의

융합적 연구주제가 강조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융합학문으로서의 소방학의 발전가능성

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과거 소방학 중 소방행정 분야의 학문적 영역은 일반행정과 경찰행정의 양틀 속에서 독

자적으로 성장하지 못하였고, 소방행정이 갖는 주제의 체계적 정리나 해석도 부족했으며, 개념

적 경계 또한 불명확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국민의 안전욕구 증대라는 연구 주제의 등장

과 이 주제에 대해 정리․해석할 수 있는 이론이 소방행정학과 소방공학 등에서 활발하게 연구

되어 지고 있다.

물론 지금도 소방학 연구 경향과 대학의 소방학 관련 전공 커리큘럼 등을 분석해 보면, 크게

소방행정학 중심의 연구와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 소방행정학과(대부분 4년재 대학으로 전국

적으로 10여개 정도)와 공학 또는 안전관리 중심의 소방방재학과 내지 소방안전관리학과로 나

눌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연소 및 소화원리를 기반으로 하여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다양한 공학적, 사회과학적 논의들을 바탕으로 소방 현상을 연구하는 과학인 소방학은 기

존의 특정 학문 단위만으로는 제대로 된 소방학 패러다임과 정체성을 정립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융합학문으로서의 소방학의 패러다임과 정체성의 정립이 필요한 것이다.

<Fig 2> Convergence of Fire Science Study

2. 전문직업학문으로서의 소방학의 발전가능성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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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소방행정은 소방서비스의 양적 확대 및 질적 고도화(전문화)로 인하여 전문직업적 성

격을 띠면서 전문적인 기술과 훈련을 통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활

용하는 응용과학적 지식체계를 필요로 하고 있다. 소방업무의 수행에는 사회과학으로부터는 행

정학․법학․재정학 등의 이론이 원용되어야 하고, 자연과학으로부터는 건축학․물리학․화

학․전기공학․기계공학 등의 주요이론들이 망라되어야 하는 융합학문으로서의 성격이 요구된

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소방학과 직업의 관계도 위에서 논의했던 사회과학 중심의 접근과 공학

중심의 접근을 하는 대학들의 전공 소속에 따라 확연히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어 융합학문으로

서의 매력을 십분 살리지 못하고 있다. 즉, 소방행정학과를 중심으로 하는 소속 전공에서는 소

방공무원 중심의 직업 찾기를 하고, 소방방재학과 내지 소방안전공학과의 공학중심의 전공에서

는 소방산업기사, 소방기사, 소방시설관리사 등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여 기업 및 산업체로의 취

업을 대부분 준비한다.

3. 학문공동체 활성화

소방학의 학문적 패러다임과 정체성 정립에 어려움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학문공동체 형성

의 어려움이다. 이는 소방 관련 학과의 전국교수모임에서도 드러난다. 즉, 소방행정, 소방방재,

소방안전 등 여려 전공의 학과교수들의 모임이다 보니 늘 소방 ‘관련’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데에서도 그 어려움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방 관련 학회 구성원들의 학문적 소속이

다르다보니 소방방재청의 소방정책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다. 그러다보니 경찰청

과 경찰학(경찰행정) 전공 교수들이 유기적인 연계를 갖는데 반해, 소방방재청과 소방관련 학과

소속 교수들 간의 관계는 소원한 편이다.

그러므로 소방학 전체의 어떤 공통분모를 가질 수 있는 학문공동체의 활성화가 시급하다. 그

래야만 소방학의 학문적 패러다임과 정체성 정립이 가능해 질 수 있다. 이는 패러다임의 의미를

소방학과 관련지어 소방학 패러다임으로 재정의 하여 본 “소방학 전공자들의 견해나 사고를 근

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테두리로서의 인식의 체계, 또는 사물에 대한 이론적인 틀이나 체계”

의 의미를 잘 새겨보면 그 중요성을 쉽게 알 수 있다.

4.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와 학문연구분야분류표에의 소방학 분류

소방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34호)상으로는 SB. 정치/행정의 SB12 분야별/유형별 행정/정책의 SB1212. 소방/방재로

분류가 되어 있어 소방학의 정립에 진보했다고 보여 진다.

그러나 한국연구재단의 학문연구분야분류표에는 여전히 빠져 있어 아쉬운 면이 많다. 한국연

구재단의 학문연구분야분류표상으로는 사회과학(대분류)의 행정학(중분류)의 분야별행정(소분

류)의 (경찰행정처럼) 소방행정(세분류)으로, 그리고 공학(대분류)의 안전공학(중분류) 또는 복

합학(대분류)의 학제간연구(중분류)의 어딘가에 방재로 분류되어져야 한다. 아니면 소방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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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학의 어딘가에 분류하여 넣어주는 것도 가능하리라 본다. 그래야만 소방학의 학문적 패러

다임 및 정체성 정립이 가능해 질 것이다. 왜냐하면 소방학이 학문연구분야분류표에 분류가 되

어 진다면 소방 현상을 연구하는 학자들 간의 학문적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결국 소방학의 학문

적 패러다임 및 정체성 정립이 수월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Ⅴ. 결론

21세기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안전사회의 구축이다. 최근 재난 및 안전관리 환경은 사회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른 위험 증대, 국민의 안전욕구 증대, 세계화로 인한 위험의 이동성 및

상호 의존성 증대, 재난‧안전 기술의 발전으로 대응 능력 증대, 재난안전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지속적 재해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변화되는 재난안전 환경에

따라 재난‧안전관리 정책에 있어서 소방조직과 소방정책도 변화와 발전이 요구된다. 특히, 현대

사회는 산업화‧도시화‧고층화‧밀집화‧지하심층화 및 가스‧위험물의 사용 증가 등으로 인해 소

방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11].

따라서 소방학의 학문적 패러다임과 정체성을 정립하여 우리 사회의 안전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소방학의 학문적 패러다임 및 정체성

정립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소방학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선행연구

검토에서도 논의되었듯 소방학의 학문적 패러다임 및 정체성 정립 논의는 최성룡(2008)과 이재

은․류상일(2009)의 논의를 제외하고는 전무한 실정이다[4][7]. 특히 이재은․류상일(2009)의

논의는 소방정책론에 한정되어 있어 소방학의 학문적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는 최성룡(2008)의

연구가 유일하다. 앞서 분석에서 제시하였듯이 최성룡의 연구는 시론적 측면에서의 연구이고,

연구시점이 2008년이기 때문에 그 후로 많은 소방 관련 학과와 학회가 생겨났고, 또한, 소방방

재청 차원에서 소방학 정립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범위

가 명확해졌다. 마찬가지로 2008년 이후 소방학개론이 많이 출간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연구와 같이 다시금 소방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가 소방학의 학문적 패러다임 및 정체성 정립 논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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